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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제 토탈 솔루션 기업,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코스닥 상장 

▶ 유진스팩5호와 합병상장 예비심사 통과…연내 코스닥 상장 계획 

▶ 자체 기술 통해 HW, SW, AI까지 One Stop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 

▶ 향후 메이저 통신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차세대 주차 솔루션 개발, 시장 선점 

 

[2021-07-02]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 예비심사 결과 유진스

팩5호(331380) 합병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설립된 포커스에이치엔에스(대표이사 김대중)는 HW, SW, AI까지 AI 관제 시스템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주요 사업 영역은 ▲영상관제 ▲주차관제 ▲모빌리티 ▲IoT 4가지다. AI 관제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AI 카메라, 영상 저장장치(DVR, NVR), 복합 센서, UVMS(지능형 보안 서버), 모니터링 시

스템, AI 알고리즘 기술이 필요하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이를 위해 필요한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해왔다. 그동안 각 기술을 개별적으로 제

공하는 기업은 많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기업은 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케이스다. 토탈 솔루

션을 통해 고객들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기업, 공공시설, 가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 접목을 위해 별도 서버가 필요한 타 기업과 달리,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카메라에 AI, 알

고리즘, 센서를 탑재하여 데이터 저장량, 전송 처리 속도를 극대화했다. 이로써 용이한 설치, 비용 절감 

등의 강점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회사는 국내 시큐리티 2위 업체인 ADT캡스의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되며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 방식의 Full HD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2015년부터 7년간 ADT캡스에 고해상도 

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등 AI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차별화 기술력은 실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억 원, 23억 원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매출액 성장률은 24.74%로 코로나 19 상황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향후 추진하는 스마트 주차 솔루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 성장은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스마트 주차 솔루션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에 집중할 계

획이다. 기존의 주차 솔루션은 정산, 주차 공간 확인 정도의 단순 기능만 제공했다. 반면 회사의 스마트 

주차 솔루션은 고객이 목적지 근처 주차 공간 실시간 조회, 자동결제, 차량 안전 관리, 차량 위치 찾기 



 

 

등의 기능을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향후 회사는 국내 메이저 통신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주차 솔루션 시장

을 선점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은 산업용 및 특수목적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차세대 

솔루션이다. 이미 소방센터, 철도 등에 시범 적용하며 성공 레퍼런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부터 건설, 렌터카, 대형 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김대중 대표는 “금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영상 보안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며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AI 

토탈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상장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며,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유진스팩5호(331380)와 합병상장 절

차를 밟을 예정이다. 

 

 


